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EDU CHAT           #생활  #토크

한창 예민한 사춘기 아이와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기는 쉽지 않죠. 

우리 집만 그런 게 아니라는 격한 공감이 필요한 학부모를 위해 ‘톡 

쏘는 홈 수다’를 새롭게 시작합니다._ 편집자 

내 자식이라 참는다

우리 집 상전의 기묘한 루틴

애들 책상에 앉았나요? 우리 집 상전은 공

부 시작한다더니 50분 간 욕실에 있다가 나

왔는데, 무슨 온천인 줄! 욕실에서 김이 모

락모락 나네요. 학원비 대기도 벅찬데 이젠 

수도세에 급탕비 걱정까지 하게 생겼어요     

ㅎㅎ;; 씻었으면 방에 들어가 학원 갈 준비

를 하지, 지금까지도 거울 앞에서 고데기랑 

씨름 중이에요. 앞머리 각도가 1도라도 처지

면 창피해서 학원을 못 가겠다나 뭐라나… 

결국 학원 시간 늦었다고 징징거려서 제 손

으로 택시까지 태워 보냈네요. 

게다가 수행평가는 왜 꼭 전날 밤 11시에 고

백하는 걸까요? “엄마, 내일 보고서 제출인

데…” 라고 할 때마다 제 심장이 다 덜컹 내

려앉아요. 지난 학기에는 밤새 보고서에 쓸 

글씨체만 고르더라고요. 결국 속 터진 제가 

옆에서 타이핑 다 해줬어요. 이젠 수행평가

도 학교에서만 한다니 좀 나아지겠죠? 이 정

도면 졸업장은 아이와 제가 같이 받아야 할 

듯. 매일매일 뒷목이 뻐근해요. ㅠㅠ

다른 애들은 다들 ‘열공’하는 것 같은데 우리 집 방문 

너머에서는 오늘도 묘한 기 싸움이 일어납니다. 

닫힌 아이 방의 문틈으로 새어 나오는 스마트폰 

불빛. 이를 지켜보며 참을 인 자를 거듭 새기던 

엄마는 결국 답답함을 풀어냅니다.

글 이지혜 리포터 wisdom@naeil.com  

공부하는 거 
맞아?

쏘는 홈 수다  
톡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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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 집 거실 풍경과 너무 똑같아 쓴웃음

이 나지는 않으셨나요? 아이들이 방문

을 닫고 딴짓을 하는 건 공부를 하기 싫

어서이기도 하지만, 잘하고 싶은데 마음

처럼 되지 않아 불안감을 잠시 피하고 싶은 것 아닐까요?

오늘 밤에는 ‘공부 다 했니?’라는 날카로운 확인 대신 ‘오늘 

하루도 애썼다~’라는 무심한 격려와 함께 아이가 좋아하는 

간식을 슬쩍 방에 넣어주면 어떨까요? 닫힌 방문이 아주 조

금은 빨리 열릴지도 모르니까요. 

Reporter’s 
NOTE 

‘폰아일체’ 자식에 해탈 직전 

다들 비슷하네요. 남편이랑 저는 애 몰래 별

명을 ‘폰·아·일·체’라고 지어줬어요. 방학 내

내 학원 오가는 시간이랑 자는 시간 빼고 남

는 10시간을 웹 드라마와 유튜브로 채웠거

든요. 제 인내심이 바닥났었는데 반갑게도 

개학이네요. 눈물이 다 나요. 

얼마 전엔 패드를 켜고 인강을 열심히  듣기

에 기특해서 슬쩍 봤더니 아뿔싸! 화면 아래

에 쇼츠를 작게 띄워놨더라고요. 그뿐인가

요? 영단어 외운다고 큰소리치더니 딱 한 번 

읽고는 다 알겠다며 덮어버리는 거예요. “엄

마, 난 이미지로 외워!” 하는데… ㅠ_ㅠ  

그래도 “학원 다녀올게~” 하고 나가는 뒷모

습을 보면 짠한 게 엄마 마음인가 봐요. 내

일은 제발 등짝 스매싱 날리지 않는 평화로

운 하루가 되길 기도합니다! 

책상 앞의 이중 생활, 

영혼은 로그아웃? 

그 정도면 양반입니다. 우리 집 애는 공부한

다더니 갑자기 안 하던 방 청소를 시작하더

라고요. 평소엔 돼지우리처럼 해놓고 살더

니, 꼭 책만 펴면 바닥에 떨어진 머리카락 한 

올까지도 그렇게 소중하고 청소가 재밌나 봐

요. 겨우 책상 앞에 앉혀놨더니 귀에 에어팟

을 아예 박제했어요. 노래 따라 부르는 소리

가 거실까지 다 들리는데 아이돌 컴백 무대인 

줄… 음악 들으면서 공부가 되나요? 또 입만 

열면 “이번 시험 망했다”고 징징거리면서도, 

손에서는 절대 휴대폰을 놓지 않고요. “신체 

일부냐?”라고 제가 한마디 하면 바로 “사춘기

는 건드리는 거 아냐”하는데 정말 기가 차요. 

그뿐인가요? 학원 갈 시간 5분 전에 갑자기 

배고프다고 시리얼을 한 사발 말더라고요. 

뇌가 돌아가야 공부를 한다면서요. 한 알 한 

알 어찌나 꼭꼭 씹던지… 아이는 소화가 잘

되겠지만 그 모습을 보는 저는 몸에서 시리

얼만 한 사리가 생기는 느낌이에요.


